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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토기다등식등잔은다등식와등(多➍㊎㘱➍)이라고도하는데, 3~6개의등잔이하나의연통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등잔 가운데 한 곳에 기름을 부으면 각 등잔에 일정한 양의 유량

(㟨⠹)이 유지되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등잔은 삼국시대 주로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오리형 토기나 기마형(騎⨻䐭) 토기, 용형[⾾ㆬ䐭] 토기,

수레바퀴장식 토기, 집 모양 토기 등 다른 이형토기(㤠䐭䅣器)와 함께 출토되기도 한다. 이들 이형토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나, 등기구로 보는 견해도 있어1)장차 세밀한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한편,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다등식 등잔과 별도로 사진 1, 사진 2처럼 중국 한(䋣)이나 낙랑(�

⠠) 지역에서 출토된 다등식 등잔이 있다. 이것들은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다등식 등잔의 고형(古

䐭)으로 보이는데, 외형적으로는 언뜻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오지등(㖝㶆➍), 칠지등(䂨㶆➍) 등으로

불리는 이들 등잔들은 다지(多㶆)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나뭇가지나 기둥처럼 생긴 고배 형태의 기물

(器⮸)에 등잔을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더러 사진 1처럼 따로 등잔을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등잔들은 조명도구의 사용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신라나 가야

지역의 연통관 다등식 등잔보다 훨씬 앞선 시대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진 3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질(硬㷓)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5개의 등잔이 한 연통관으로 연결

되어있어‘오련등(㖝⢽➍)’이라고도한다. 더러이러한형태의등잔가운데는고리로된영락(㕶⠀) 장식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 등잔의 형태를 보면 높은 받침 위에 속이 빈 관(管)을 돌리고, 그 위에 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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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968, 216쪽).

사진1 토기 다등식 등잔// 한(䋣) 낙랑(�⠠)시대// 높이 29.3cm// 일본 동아고고학회, <<영성자(㕱ぴ㧕)>> 동방고고학 총간 제4책, 1934. 

사진2 토기 다지등(多㶆➍)// 한(䋣) 낙랑(�⠠)시대// 대동강 지역 출토// 고적조사특별보고 제4집.  

사진3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신라)// 높이 18cm, 지름 24cm, 등잔 입지름 8.5cm, 밑지름 11.7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76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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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려 관과 통하는 잔을 얹어 결국 잔 하나에 물을 부으면 모든 잔에 물이 수평으로 차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 이것이

등잔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등잔은 3단의 방형(j 䐭) 구멍이 있는 받침의 윗부분이 넓게 퍼져서 여기에

가는 관이 연결되고, 관 위에 5개의 잔이 얹혀 있다. 잔 표면에는 2조씩 음각선이 있을 뿐 특별한 장식은 없다. 전체적으로 소박하지만

당당한 기품이 돋보인다. 

사진 4와 사진 5는 경주 금령총(�⣘㿘)에서 출토된 한 쌍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금관(보물 제338호)에 금령(金⣘：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금령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꾸미개와 마구, 금동합(�❸䋼), 쇠솥, 칠기(䂪器)와 기마인물형토기, 배모양토기 등의

용기류와 함께 출토되었다. 등잔의 형태를 보면 몸체가 크고 깊은 고배(高Ⲗ)처럼 생긴 구연부에 5개의 작은 잔을 얹어 만들었다. 보통의

고배와는 달리 구연부는 속이 빈 관(管)을 둘렀으며, 여기에 등잔 바닥의 작은 구멍과 서로 통하게 하였다. 고배 형태의 몸체에는 고리를

이어 4개의 하트형 장식(영락)이 달려 있으며, 등잔의 받침 부분에는 2단의 장방형 투창(䅶㺇)이 뚫려 있다.  

사진 6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6개의 등잔이 연통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통관의

아랫부분에 기대(器⛂)가 붙어있다. 등잔의 몸통부분에는 사각형 구멍이 둘러져 있고, 그 사이에 3개의 영락 장식이 붙어있다. 굽다리

분분에는 2단으로 엇갈려 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사이에 가로선이 둘러져 있다. 고배 형태에 6개의 등잔이 붙어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 사진 7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등잔이 일부 파손과

결손이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를 가늠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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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신라)// 높이 16.9cm, 입지름 17.5cm, 밑지름 9.6cm//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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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신라)// 입지름 15cm, 바닥지름 14.5cm, 높이 16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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